
Ⅰ. 서론

모든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유연한 적응과 대처 

능력들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다. 치과의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에게는 기술적인 업무와 더불어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능력이 중요

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1]. 특히, 사회 초년생인 신입 치과위

생사들은 업무 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더욱 호소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2]. 대학생 시기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이라 할 만큼 가치관 확립과 심리⋅사회적 

발달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3]. 졸업 후 치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예비 치과위

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미리 습득할 수 있다면, 치위생과 

학생들이 취업 시 어려움 없이 직장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와 더불어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상황에 

적절한 반응과 대응을 하는 공감능력은 유대감 및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대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역량이라 할 수 있다[4,5]. 치과의료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환자의 성향 파악을 통한 적절한 응대와 공감은 

진료과정 중 신뢰감과 라포 형성으로 이어져 진료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공감은 사회생활 중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갈등의 해소와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여[6], 선행연구에서는 대학교육 중 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감능력 향상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5,7]. 

환자응대시 공감능력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융통성 있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자아 탄력성에 대하여 Block와 Kreme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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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의 자아통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에 적응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내는 능력이라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짧아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게 

되고, 갈등상황에 쉽게 적응하게 한다고 하였다[9]. 또한, 자아탄

력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스트레스에 대처

하며, 직무만족도가 높아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10], 대인관계능력이 높아 대인관계에 문제를 덜 느끼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1].

단순한 의료기술과 업무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의 치과의료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에게 다양한 환경에 따른 

포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인관계를 절충하는 

중간관리자로써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12]. 치위생과의 교육

과정 특성상 국가시험 위주의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직장생

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대처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교육은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13] 다수의 대학에

서 교육 시간을 편성하고 있다[14].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공감 능력[3], 사회적지지[15], 의사소

통능력과 공감능력[12], 감성지능과 자아탄련성[11]등과의 관련

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 대인관

계능력과 관계를 융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

충청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 1, 2, 3학년 189명을 임의 표본 

추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조

사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설문 작성에 동의 

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부나 중단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설명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

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4에 의해 유의수준 0.05, 검정

력 0.95,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0.15, 예측변수(대인관계

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일반적 특성)를 10개 기준으로 산출

하였다. 표본 최소인원은 172명이었고, 최종분석은 189명이었다. 

2. 연구방법

일반적 특성 8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공감능력 28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측정기준은 

5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조사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능력은 Warner[16]가 개발하고 정[17]과 장[18]이 

수정⋅보완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정 문항은 역 환산(매

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1점) 하였으며, Cronbach's 

α는 0.902이었다.

2)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19]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척도

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4영역 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는 0.746이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14문항은 Block와 Kremen[8]이 개발하고, 유 등

[20]이 번역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성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 문항은 역 환산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1점)하였으며, Cronbach's 

α는 0.841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24.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고려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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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분산 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검증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고, 대인관계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정도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및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3.76

점이었고, 공감능력은 3.23점이었으며, 자아탄력성 3.41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

탄력성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대인관계능력은 동아리 가입이 되어 있고(p<.05), 대학 생활

에서 만족하는 경우(p<.001),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p<.001),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p<.001)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동아리 가입되어 있고(p<.001), 

대학 생활에서 만족하는 경우(p<.001),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Interpersonal relationship 18 2.56 4.94 3.76±0.48

Empathic ability 28 2.43 4.57 3.23±0.32

Ego resilience 14 1.75 5.00 3.41±0.57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 or F(p*) Empathic ability t or F(p*) Ego resilience t or F(p*)

Age <19  71 3.23±0.32  0.374 3.46±0.54 0.652 3.79±0.49  0.268

20  56 3.26±0.33 (0.689) 3.41±0.64 (0.522) 3.76±0.47 (0.765)

≥21  62 3.21±0.33 3.35±0.56 3.73±0.50

Grade 1  36 3.83±0.47  0.005 3.23±0.26 0.397 3.44±0.59  0.580

2  79 3.76±0.46 (0.995) 3.23±0.36 (0.673) 3.44±0.54 (0.561)

3  74 3.73±0.51 3.23±0.31 3.36±0.60

Club Yes  43 3.90±0.43  2.065 3.22±0.25 -0.176 3.53±0.61  1.561

No 146 3.72±0.49 (0.040) 3.23±0.34 (0.860) 3.38±0.56 (0.001)

Satisfaction 

in school

Dissatisfaction   8 3.47±0.57a 14.479 3.24±0.25 2.316 2.89±0.81a 13.669

Average 102 3.63±0.47ab (0.001) 3.18±0.30 (0.102) 3.28±0.49ab (0.120)

Satisfaction  79 3.97±0.47b 3.29±0.35 3.63±0.56b

Satisfac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5 3.31±0.63a 19.169 3.16±0.25 1.976 2.79±0.99a 14.042

Average 127 3.65±0.46a (0.001) 3.20±0.32 (0.141) 3.31±0.51b (0.001)

Satisfaction  57 4.06±0.39b 3.30±0.35 3.70±0.55b

Subjective

health

Bad   7 3.29±0.31a  9.339 3.26±0.12 0.519 2.90±0.60a  4.751

Average 110 3.69±0.47b (0.001) 3.21±0.25 (0.596) 3.37±0.58ab (0.001)

Good  72 3.92±0.47b 3.26±0.42 3.53±0.53b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124 3.72±0.45  1.328 3.20±0.31 2.445 3.35±0.54  1.749

Aptitude  29 3.91±0.44 (0.267) 3.35±0.28 (0.065) 3.595±0.50 (0.158)

Inducement  24 3.81±0.64 3.30±0.45 3.515±0.83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12 3.81±0.50 3.13±0.22 3.425±0.38

* by the t-test or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y Scheffe' test at α=0.05

<Tabl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athic ability and ego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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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

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고, 대학생활에 만족하며, 주관적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능력과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과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공감능력(r= 

0.338, p<.01), 자아탄력성(r=0.649, p<.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r=0.403, p<.01)은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즉,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공감능력과 자아탄력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2.105으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824-0.978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으

며(F=13.228, p<0.001), 다중 공선성 지수는 10보다 작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공감능

력 및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위

생과 학생에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 더미2(β=0.145, p=0.036), 자아탄력성(β=0.521, p= 

0.001)으로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

관계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으며, 설명력은 45.8%이었다.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athic ability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Empathic ability 0.338** 1

Ego resilience 0.649** 0.403** 1

**p<.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Cor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athic ability, ego resilience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765 0.282 6.248 0.001

Age_dummy1

(<19/20)
-0.039 0.077 -0.039 -0.511 0.610 0.482  2.073

Age_dummy2

(20/≥21)
0.009 0.070 0.009 0.129 0.898 0.618  1.619

Grade_dummy1

(1/2)
0.091 0.077 0.074 1.170 0.244 0.725  1.379

Grade_dummy2

(2/3)
0.008 0.072 0.009 0.117 0.907 0.540  1.853

Subjective health_dummy1

(bad/average)
-0.202 0.152 -0.079 -1.326 0.187 0.811  1.233

Subjective health_dummy2

(average/good)
0.102 0.058 0.103 1.748 0.082 0.830  1.205

Satisfaction in school_dummy1

(dissatisfaction/average)
-0.308 0.264 -0.103 -1.168 0.244 0.374  2.677

Satisfaction in school_dummy2

(average/satisfaction)
0.153 0.072 0.145 2.118 0.036 0.612  1.634

Satisfaction in major_dummy1

(dissatisfaction/average)
0.297 0.217 0.307 1.371 0.172 0.057 17.425

Satisfaction in major_dummy2

(average/satisfaction)
-0.256 0.224 -0.262 -1.146 0.253 0.055 18.177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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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

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인관

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통하여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

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3.76점으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3]의 연구 3.75점과 비슷한 

결과 보였으며, 이 등[19]의 연구 3.44점과 한과 김[11]의 연구 

3.5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인 치위생과 학생

들의 대인관계 능력은 중간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민[2]의 연구에서 상당수의 신입 치과위생사들은 

취업 후 업무 중 환자나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

나, 취업 전 다양한 성격유형별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통하여 취업 후 대인관계에서 겪게 될 곤란한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3.23점으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

로 한 김과 김[4]의 연구 3.78점과 이[3]의 3.49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채[5]의 연구 

3.69점보다 낮게 났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관점수용

과 가상상황에서 타인이 되어보는 상상하기 및 타인에 대한 

온정과 관심을 갖는 것으로[19] 추후 치과의료 현장에서 구강건

강 상태가 불편한 환자를 응대하게 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서비스’ 교과 및 비교과 시간을 활용한 임상

사례분석이나 역할극을 통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인관계, 호기심, 감정통제, 활력성, 

낙관성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은 3.41점으로 

한과 김[11]의 연구 3.48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등[1]의 

3.30점보다는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최와 이[22]연구 3.92

점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재되어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 정서적 및 인지적 조절 능력으

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긴장과 인내의 수준을 스스로 조절하

는 능력이 낯선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하다[8]. 그러므로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대학의 학사운영 부서인 학생코칭센터 주관

의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스트레스검사, 스트레스 

대처능력 교육 및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대인관계능력에서는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고, 전공과 

대학 생활에 만족하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와 조[13]의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좋고,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높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

냈으며, 채[5]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감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공과 대학 생활에 만족할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3]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채[5]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고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

은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고, 대학 생활에 만족하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과 김[11]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높고, 부모님이 주된 양육자이며 종교가 있는 경우에

서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지[23]등의 연구에서는 학년과 전공 

만족도가 높은 연구대상자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전공 및 대학생활 만족과 같은 정서적

인 안정감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lub_dummy

(yes/no)
-0.064 0.067 -0.056 -0.963 0.337 0.854 1.172

Empathic ability 0.137 0.089 0.092 1.543 0.125 0.816 1.225

Ego resilience 0.439 0.054 0.521 8.135 0.001 0.702 1.424

R2=0.496, adjusted R2=0.458, F=13.228(p<0.001), Durbin-Watson: 2.105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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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련성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능력과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공감능력(r=0.338, p<.01), 자아탄력성

(r=0.649,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대인관

계능력이 높을수록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3]와 정[7]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공감능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등[1]과 채[5]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자아탄력성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공감능력 및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 자아탄력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이는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김 등[24]은 셀프리더십과 자존감이라 

하였고, 오와 황[6]은 공감능력이라 하였으며, 김과 김[4]은 의사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라 하였다. 또한, 한과 김[11], 이[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대인관계능력의 주요변인으로 검증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

계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 및 학과,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차원으로는 학생

들의 성향 파악을 통한 대인관계능력과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학과 

차원에서는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현장 전문

가를 통한 일회성의 특강보다는 현장감 있는 집단교육을 주기적

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들은 본인의 부족

한 부분을 파악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대인관계능력, 공감능

력,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요인 파악을 

통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대전⋅충청 일부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대인관계능력은 3.76점이었고, 공감능력은 3.23

점이었으며, 자아탄력성 3.41점으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능력은 동아리 가입 유무(p<.05), 전공 만족도

(p<.001), 대학생활 만족도(p<.001), 주관적인 건강 상태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동아

리 가입유무(p<.001), 대학생활 만족도(p<.001), 주관적인 

건강상태(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 대인관계능력과 공감능력,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공

감능력(r=0.338, p<.01), 자아탄력성(r=0.649, p<.01)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r=0.403, 

p<.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 

자아탄력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으며, 설명력은 

45.8%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

하고, 치과의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

수업과 비교과 수업 중 적절한 적용을 통한 치과의료 현장 적응 

효과에 대한 환류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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